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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은 분주하면서도 쓸쓸하다. 세월이 흐름을 느껴서일까? 자 

기의 일년의 결산이 적자이기 때문일까? 가르치는 사람에게 쓸쓸한 

이유의 하나는 졸업생을 내 보내는 탓도 있다.

한신대 졸업생 30여명이 관례대로 사은회를 베풀었다. 우선 그 

들의 스승의 노래는 매년 느끼는 대로 농담 같다. 노래의 뜻대로 저 

들이 스승의 은혜를 생각할까? 한 여학생이 노래로 감사를 표시하다 

울어버린다. 나도 눈시울을 적실 뻔 했다. 스승을 떠나는 것이 슬퍼 

우는가 아니면 험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슬퍼 우는가? 하긴 저들의 

표정은 모두 우울했다. 하기야 저들이 나갈 세계는 화려하지 않다. 

저들은 ‘오시오，모든 것이 다 준비 됐오’ 하는 환영의 장소로 향하는 

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.

저들은 ‘스승’ 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달란다. 매일 듣는 

이야기인데，또 들을 게 있을까? 나는 별 할 말이 없다. 또 강의를 펼 

수는 없는 노릇이고，그래서 나는 극히 구체적인 세 가지 부탁을 했 

다. ①  매일 성서를 읽으시오. 내 경험에 의하면 그것만큼 힘을 소생 

시키는 방법은 없더라. ②  설교는 꼭 교회에서 아니면 들을 수 없는 

말을 하시오. 시사평론이나 수필 같은 이야기야 신문 잡지에서 더 잘



목사 후보생들에 준 말 /  369

하는 것이니. ③  꼭 호신술 하나씩 배우시오. 그것은 정신 자세와도 

깊은 관련이 있으나 몸의 훈련을 위해 필요하오. 진리를 머리나 말로 

만 증거 하는 게 아니오. 역시 몸 전체로 증거해야 하오.

얼마나 단순하고 고색찬연한 마지막 부탁인가! 그러나 그림의 

명수가 되어도 초보적 데상은 언제나 바른 자세로 반복해야 하고，세 

계적 권투선수가 됐어도 기본적 훈련을 계속해야 되듯이 이 셋은 가 

장 초보적이면서 언제나 반복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됐기에 그랬다. 

어쩌면 참 진리는 가장 평범한지 모른다.

<1971. 1 2 .『현존公


